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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이 책은 초강대국과  초강대국의 번영의 조건을 다룬 책이다. 여기서 초강대국이

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축적하여 세계를 지배했던 극소수의 사회

들을 의미한다. 저자에 따르면 역사상 존재했던 세계 초강대국들은 상당한 차이점을 

가지고 있기는 했지만, 당대의 기준으로 볼 때 절대적인 우위에 오르기까지는 대단히 

다원적이고 관용적인 나라였다고 한다. 관용은 모든 초강대국들이 패권을 장악하기 

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. 그러나 한편 초강대국의 쇠퇴의 씨앗을 뿌린 것도 관용

이었다. 저자는 제국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 첫째, 제

국의 권력은 동시대 경쟁국들이 장악한 권력을 능가해야 한다. 둘째, 제국은 누구에

게도 뒤지지 않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 셋째, 제국은 특정한 한 

지방 또는 지역에서의 우위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지구상의 방대한 지역과 인구에 대

해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. 

총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나라들을 고찰하고 

이 나라들이 세계적인 패권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

규명한다. 특히 1장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을 다루고 있다. 저자는 아케메네스 

페르시아가 200년 동안 광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관용 정책을 펼쳤기 때

문이라고 주장한다. 각 지역의 법률과 전통을 포용하고 각 지역의 종교와 언어와 예

식을 용인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피정복민의 반란과 반항을 최소화했다는 것이

다. 저자는 페르시아의 포용 정책이 원칙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전략과 편법에 의한 

것이었으며, 현대적 의미의 인권으로서의 종교의 자유와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한다.




